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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선배·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노원구 제2선거구 박환희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유

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

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

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10월 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

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

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종묘(1995), 창덕궁(1997), 조선왕릉



(2009)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, 한양도성

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

히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는 40기 중 8기가 서울특별

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

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종묘(1995), 창덕궁(1997), 조선왕릉

(2009)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, 한양도성

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

히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는 40기 중 8기가 서울특별

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에 떠밀려 주변 환경이 현저히 바뀐

선릉, 헌릉 등은 외딴섬처럼 고립되게 되었으며 유네스코 세

계유산에서도 조시개발이 유적의 경관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

적한 바 있습니다.

‘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(2020.2)’과 같

은 법 시행령(2021.2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세계유산

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

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

이 커졌습니다. 서울시가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, 시민의

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입

니다.



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경향이 ‘등재’에서 ‘등재 이

후의 보존ㆍ관리’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

서울시가 문화재 등재에도 힘쓸 뿐 아니라 등재된 문화재가

제대로 유지, 보존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조례안에 내용을

담았습니다.

세계유산 등재 노력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

무를 명시하고,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

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

용사업을 정하고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구간 복원에 대해

노력할 것과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

계를 구축하고, 세계유산의 홍보, 교육에 관한 사항, 보존ㆍ관

리 및 홍보활동에 대한 포상규정을 담았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

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
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